
대한산업안전협회는 노동조합을 관리한 바 없습니다

1. 주요 기사 내용 
□ 5.18(수) 한겨례, “민주노총 있어요?’…안전관리 하랬더니 노조관리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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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원본부는 지난해 6월16일께 전국 28개 지회 직
원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‘수탁 사업장(협회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고
객사)의 노동조합 설립 현황을 파악해 달라’는 지시를 내렸다. 

○ 본연의 업무와 달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의식해 협회가 개선 사항
을 축소하거나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 이에 작
업 위험을 지적하는 노동조합과 갈등도 잦았는데, 중대재해법처벌법 시
행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위험 문제제기할 것을 대비해 관련 대응을 준비
한 것으로 보인다.

○ 협회 쪽은 지시는 했으나,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. 협회 관계자
는 “지난 2014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‘노사관계가 협조적인 기업일수록 
재해 예방 활동이 잘 된다’는 취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기에 협
회도 이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본 것”이라며 “막상 해 보니 오
해 받을 소지가 있어 조사를 중단했고 관련된 자료도 받아보지 않았다”
고 말했다. 그러나 <한겨레> 취재 결과, 상당수 고객사는 6월 말까지도 
노조 설립 현황 문의를 받았다.



2. 해명 내용 
□ 대한산업안전협회(이하 협회)는 2021년 6월 16일, 실무진들이 소통하고 

있는 SNS 대화방을 통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

노조 설립 유무 및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파악하려다 다음날(6월 17일) 

즉시 철회하였음.  

 ○ 협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다양한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, 
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, 하루만에 철회하여 조사가 
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. 

□ 협회는 사업주를 의식해 안전관리 개선 사항을 축소하거나 조사를 

형식적으로 진행한 바 없으며,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

있음. 

 ○ 2021년 협회 안전관리업무 위탁사업장 재해율 : 0.39% 
    2021년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 : 0.63% 

□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협회에서 ‘노동조합을 관리했다’는 것은 

사실이 아닙니다. 


